
염색 기술자를 위한 염료 화학 

- 셀룰로스 섬유용 염료(2) - 

 

1.4 시판 직접 염료 

직접 염료는 그 성능이나 용도 면에서 일반 직접 염료, 고급 직접 염료 및 

후처리 직접 염료로 분류된다. 일반 직접 염료는 주로 초기에 개발된 염료 

그룹으로 염착성은 우수하나 견뢰도가 낮아 현재는 셀룰로스 섬유보다는 오

히려 종이, 펄프, 견, 피혁, 잡화 등의 염색에 사용되고 있다. 

고급 직접 염료는 일광 견뢰도나 세탁견뢰도를 개량한 것으로 주로 면이

나 레이온의 염색, 폴리에스터/셀룰로스 혼방품에서 셀룰로스 쪽의 염색에 

사용된다. 

 

<표 2> 시판 직접 염료의 예 

공급원 일반 직접 염료 고급 직접 염료 동 처리 직접 염료 

保土谷化學 Aizen Direct Aizen Primula  

日本化藥  Kayarus Kayarus Cupro 

佳化(田岡化學) Direct/Nippon Sumilight Supra  

DyStar Direct Sirius Diacupro DyStar 

삼정BASF Diazol Suprazo  

Ciba Specialities  Solophenyl  

Clariant  Solar  

 

후처리 직접 염료는 염색 후에 특별한 후처리를 함으로써 심색화하거나 



견뢰도 향상을 도모한 염료로서, 동 처리형, 현색형, 커플링형, 포르말린 처

리형 등의 개발되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동처리형 뿐이다. 

동 후처리형 직접 염료는 동 착염화에 의해 일광 견뢰도와 습윤 견뢰도가 

향상되었지만, 동염이 환경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 타입

의 염료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진한 갈색, 감색, 흑색 분야에 한정되었으

나, 이 분야도 다른 종류의 염료로 바뀌어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반응

성 염료의 보급에 따라 면이나 레이온 염색 분야에서 직접 염료의 사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2>에 대표적인 시판 직접 염료의 예를 나타냈다. 

 

1.5 직접 염료의 염색 방법 

(1) 염색성에 미치는 요인 

직접 염료의 염색에서 염색 거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염색온도 

염색 온도가 높을수록 염착 속도는 빨라지고 균염 효과도 향상되지만 평

형 염착량은 저하된다. 통상 75~98℃정도의 온도에서 염색한다. 

 

2) 무기염 

무기염의 필요량은 염색 농도나 욕비에 따라 다른데, 염색 농도가 높을수

록 또는 욕비가 클수록 많은 염이 필요하다. 염 농도가 높을수록 염착률은 

높아지지만, 일정농도 이상의 염농도에서는 염료의 염석이 발생하여 염색 농

도가 저하하는 경우도 있다. 

무기염의 첨가 시기는 A 그룹 염료는 염색 초기에, B나 C 그룹 염료에서



는 염색 온도까지 승온한 후에 3~5회 정도의 분할 첨가를 권장한다. 

일본에서는 무기염으로 망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

는 식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식염과 망초간에는 「1g의 식염에 함유된 

Na 이온의 양은 1.22g의 황산나트륨 또는 2.78g의 망초(결정수를 함유한 황

산나트륨)에 상당한다」는 관계가 있다. 

 

3) 염욕의 pH 

직접 염료는 일반적으로 산성에서 염착률이 높고 알칼리에서 염착률이 낮

아지는데, 예외적으로 일부 블랙 염료에서는 알칼리에서 농색으로 염색되는 

품목도 있다. 직접 염료를 용해할 때에는 알칼리 쪽이 용해하기 쉽다는 점에

서 통상 중성~알칼리성에서 염색하는 경우가 많다. 중성욕에서 염색하는 경

우에 황산암모늄을 완충제로 첨가하면 pH7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알칼리 

욕에서 비스코스 레이온을 염색할 때 아조계 염료인 경우에는 환원 분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욕비 

일반적으로 욕비는 적을수록 염착률은 양호해진다. 

 

5) 금속 봉쇄제 

함금속 타입의 직접 염료에 대해서는 금속 봉쇄제로 EDTA(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를 사용하지 말고 헥사메탈린산소다의 사용을 권한다. 동 후처

리형 직접 염료의 경우는 염색할 때 금속 봉쇄제를 사용하는 용수 속에 있

는 각종 중금속과의 착결합 생성을 피하고 있다. 

 



6) 용수의 활성 염소 

용수에 활성 염소가 함유되어 (1ppm 이상) 있으면 염료에 영향을 주는 경

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염료를 용해할 때 중아황산나트륨(NaHSO3)

이나 티오황산나트륨(Na2S2O3)같은 탈염소제를 용수에 첨가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2) 염색방법 

직접 염료는 용도가 넓기 때문에 염색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

다. 셀룰로스 섬유의 주 염색방법으로는 흡진염색법과 패드 염색법이 있으며, 

염색 후에 습윤 견뢰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착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1) 흡진 염색법 

일반적으로 무기염을 함유한 염욕에서 75~98℃로 30~90분간 염색한다. <표 

3>에 염색 조건의 예를 나타냈다. 

 

<표 3> 흡진 염색에서 무수 망초 사용량의 예 

 지거염색 치즈염색·패키지 염색 윈스염색·액류염색 

욕비 1:1.5~5 1:5~12 1:10~20 

극농색6%＜ 15% 30% 30~50% 

농색 3~6% 10~15% 20% 20~30% 

중색 1~3% 5~10% 15% 20% 

담색 0.3~1% 0% 10% 10~15% 

극담색 0.3%＞ 0% 5% 10% 

 



2) 패드 염색법 

<패드 롤법> 

염욕에 원단을 패드하고 적외선 등으로 예열한 후에 챔버 안에 감고 

60~90℃에서 수시간 방치하여 염색한다. 큐프라 레이온의 염색에 사용된다. 

 

<패드 웨트 지그법> 

염료를 패드한 원단을 지거에 감고, 무기염이 들어간 염욕에 2~3회 통과시

켜 염료를 염착시는 방법이다. 처음부터 지거로 염색하는 경우보다 균염성이 

우수하고 엔딩이나 리스팅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패드 솔트법> 

염료를 패드한 원단을 무기염이 들어간 염욕에 연속적으로 통과시켜 염착

하는 방법이다. 

 

<패드 스팀법> 

염료를 패드한 원단을 100℃에서 30~90초간 스티밍하여 염착시키는 방법

이다. 스티밍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중·담색의 염색에 사용된다. 통상 

패드 솔트법과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3) 세정 공정 

솔트 린싱 : 염색 후 즉 건조하지 않고 장시간 젖은 상태로 쌓아 두면, 부

분적인 건조로 인해 이염(migratioin)얼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

방하기 위해 10g/l 이하의 식염 또는 망초가 들어간 욕조에서 세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고착 처리 

직접 염료는 일반적으로 습윤 견뢰도가 낮기 때문에 고착 처리를 습윤 견

뢰도를 향상 시키는 경우가 많다. 고착제로는 여러 가지 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는 폴리아민계와 디시안디아미드

(dicyandiamide)계 고착제가 있으며, 이들의 함동 타입의 것도 있다. 고착 처

리에 의한 습윤 견뢰도 향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D－SO3Na + F+X- → D－SO3F + NaX 

 

고착 처리를 하면 습윤 견뢰도는 향상하지만, 반대로 일광 견뢰도가 떨어

지고 처리 과정 중에 변색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함동 

고착제에 의한 처리는 습윤 견뢰도의 향상과 동시에 일부 염료(화학 구조상 

동이 킬레이트하기 쉬운 염료)에서는 일광 견뢰도를 향상시킨다. 그러나 색

상의 변화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1.6 직접 염료와 안전성·환경 문제와의 관계 

최근 환경문제 및 화학 약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염료

에도 각종 규제의 대상이되는 품목이 있다. 

 

(1) 아민 규제 

초기의 직접 염료는 연결기 부분에 벤지딘(benzidine)계 화합물을 사용한 

품목이 많았고, 염색성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벤지딘

에 의한 발암성 문제 때문에 오래전 거의 벤지딘계 염료의 생산이 중지되었

다. 그 후에도 발암성이 문제가 되는 아민류를 사용한 염료도 생산을 중지하



고 있다. 독일에서는 발암성이 인지되는 21종의 아민류를 포함(환원에 의해 

분해 생성함)한 아조게 염료를 사용한 제품의 사용이 정부 차원에서 규제되

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들 염료에 대한 사용은 규제되지 않고, 해외 생

산품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아민 규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적으로 시험할 필요가 있다. 환원에 의한 아민류의 생성은 <그림 3>과 같은 

기구로 진행한다. 

 

 

<그림 3> 환원에 의한 규제 대상 아민의 생성 

 

(2) 발암성 염료 

염료 자체에 발암성이 인지되는 염료는 적지만, Oeko tex Standard 100에서는 

7가지 품목의 염료를 발암성 염료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직접 염료

로는 C. I. Direct Black 38, C. I. Direct Red 28, C. I. Direct Blue 6의 3품목이 해당된

다. 

이들 염료는 대부분의 메이커에서 제조하지 않고 있으나, C. I. Direct Black 



38은 견에 대한 흑색 염색이나 피혁 염색용으로 과거에 널리 사용된 적이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 수입

품이 사용되고 있다. 

C. I. Direct Black 38의 화학구조는 다음과 같다. 

 

 

C. I. Direct Black 38 

 

(3) PRTR법, 노동 안전 위생법과의 관계 

일본의 PRTR법에서는 C. I. Direct Black 38, C. I. Direct Blue 15가 제2종 통지 

대상 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노동 안전 위생법에서는 동 착염 타입의 

직접 염료가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대상 물질을 함유한 염료는 MSDS

에 기재하고 수입선에 통지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MSDS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